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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론

  Cellulose acetate(CA)막은 해수의 담수화를 위해 역삼투막으로 개발되었으나 기계적 

강도가 좋아서 여러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. 근래에는 기체 분리막으로 적용하기 위

하여 많은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[1-3]. 그 대표적인 예가 공기로부터 산소의 부화라 할 

수 있다. 그러나 CA막은 기체분리에 있어서 선택도는 크지만 투과플럭스가 낮다는 단점

이 있다. 그러므로 CA막의 투과플럭스를 개선시키면서 선택도를 증가시키려는 연구가 시

도되고 있다[4,5]. 그중 하나가 습식상전환법에 의해 CA막을 제조할 때 용매와 비용매의 

치환 속도차에 의한 상분리 현상이 막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. 그러나 

이 연구는 막의 기체투과계수와 선택도를 개선하는데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지만 실용화

하는데는 부족한 점이 많다.

  본 연구에서는 CA막을 습식상전환법으로 제조하였으며 이 때 용매는 acetone을 응고

매체로는 0∼1℃의 물을 사용하였다. CA막의 분리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CA용액 중에 

금속염의 농도를 변화시켜 가며 막구조와 투과특성을 조사하였다. 금속염으로는 AgNO3
와 CuCl2․2H2O를 사용하였고 투과특성은 O2, N2, He를 투과시켜 조사하였다. 

실험

1. 막의 제조

  CA막 및 CA-금속염 복합막은 습식상전환법에 의해 제조하였다. CA캐스팅 용액은 CA 

22wt%와 acetone 66wt%, 물 8wt%를 밀폐된 용기 속에 넣고 자석식 교반기로 72시간 

교반하여 제조하였다. CA-금속염의 캐스팅 용액은 CA캐스팅 용액에 금속염을 농도별로 

첨가하여 만들었다. 여기서 사용한 금속염은 AgNO3와 CuCl2․2H2O이다. 이 캐스팅 용액

을 유리판 위에서 Gardner knife로 일정한 두께가 되게 캐스팅하고 -15℃의 냉각조에서 

5분간 용매를 증발시킨 후 0∼1℃의 냉각수조에서 12시간 동안 침적하여 겔화하였다. 그 

후 유리판에서 분리된 필름은 isopropyl alcohol에 4시간 동안 침적시켜 필름 내의 물을 

isopropyl alcohol로 치환하였다. 이 필름을 꺼내어 상온에서 서서히 예비건조 후 4시간 

동안 진공건조기에서 완전히 건조하여 막을 만들었다. 제조된 막의 두께는 25∼30㎛이었

다.

2. 투과실험

  제조된 막의 구조는 SEM으로 관찰하였고 투과특성은 용적형 투과실험장치에 의해 측

정하였다. 투과실험은 온도 25℃, 압력 2, 3, 4, 5Kg/cm
2
에서 실시하였다. 사용된 기체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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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2, N2, He로 순도 99.8%이상이다. 

결과 및 토론

  CA-금속염 기체분리막을 제조하는 있어서 CA캐스팅 용액 중의 금속염의 함량이 막의 

구조 및 기체 투과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.

  Fig. 1, Fig. 2, Fig. 3은 질소, 산소, 핼륨의 투과계수를 나타낸 것이다. 투과계수는 압

력차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보이며 금속염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투과계수가 현저

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. 또한 기체의 투과플럭스는 CuCl2․2H2O가 함유된 막보다는 

AgNO3가 함유된 막이 현저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.

  Fig. 4와 Fig. 5는 AgNO3와 CuCl2․2H2O의 함량에 따른 선택도를 나타낸 것이다. 질

소에 대한 산소의 선택도는 금속염의 함량에 관계없이 3.1∼3.7값을 나타내었다. 그러나 

질소에 대한 핼륨의 선택도는 금속염이 1wt%일 때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는 감

소폭이 완만하여 6.9∼8.4값을 나타내었다. 선택도는 AgNO3보다는 CuCl2․2H2O가 더 큰 

값을 나타내었다. 

  Fig. 6은 AgNO3의 첨가량에 따른 CA막의 구조를 SEM사진으로 보여준 것이다. 

AgNO3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막의 기공이 더 커진 반면 치밀층의 두께가 작아졌음을 

알 수 있다. 

Fig. 1. Permeability coefficients of N2 as 

a function of pressure difference across 

CA/Metal salt complex membranes at 

25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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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2. Permeability coefficients of O2 as 

a function of pressure difference across 

CA/Metal salt complex membranes at 

25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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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3. Permeability coefficients of He 

as a function of pressure difference 

across CA/Metal salt complex membranes 

at 25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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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4. Separation factors for He and O2 

versus N2 under various AgNO3 addition 

wt% in CA membranes at 25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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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5. Separation factors for He and O2 

versus N2 under various CuCl2․2H2O 

addition wt% in CA membranes at 25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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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6. SEM photographs of a cross section of CA membrane; 

AgNO3 concentration (a) 1wt% (b) 3wt% (c) 5wt%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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